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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왕마을의 삶 

성남 지역은 일찍부터 충절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조선 건국에 반대 

하여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여말 삼은, 두문동 칠십이현이 이 지역과 

연고가 있고 특히 김약시. 조견, 김자수 등은 공양왕을 폐하려 할 때 끝 

까지 반대하며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켜 이 지역의 충절의 상징이 

된다. 이 중 조견은 두류산에서 청계산으로 옮겨 날마다 제일 높은 봉에 

올라가 송악을 바라보고 통곡하였다고 하니 그 충절의 유서 깊음을 알 

수 있다. 

성남 인근 지역에는 이들 충신 외에도 조선시대의 여러 문인현사의 묘 

가 있고 특히, 청계산 자락을 낀 대왕마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어 그 지-손들을 포함한 이 지 역 시-람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왕미-을은 영조 36년, 1760년 경에는 경안, 오포, 도척, 실촌, 초월, 

퇴촌, 초부, 동부, 서부, 구천, 중대, 세촌, 돌마, 닉-생, 언주, 의곡, 왕륜, 

월곡, 일용, 북방, 송동, 성관면 등과 함께 광주지역에 포함되었다가 나 

중에 돌마, 낙생, 세촌띤과 함께 성남시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지역 사 

람들의 삶은 굉주 지역 문화권에서 크게 경계 짓거나 분리하여 파익-할 

수 없을 것이다. 

대왕면에 소속된 리는 노상리, 송현리, 사촌리, 둔촌리, 노하리, 고산 

리,신곡리,세천리,지곡리,율현리,자양동리,수동리,궁촌수서동리, 일 

원동리, 둔전리, 등자리, 오야곡리 등이었는데, 헌종 12년 1846년, <남 

한지>에 의히-떤 세촌, 돌마, 낙생, 대왕이 상, 중, 하 중 중도에 포함되 

었으며 대왕면에는 십칠 개 동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 사림들이 살이- 온 모습을 이해가기 위하여 고유 지명들과 그 

속에 삼긴 삶의 편린을 유추해 보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지켜 

온 세거 성씨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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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왕마을의 문학 

대왕마을 사람들의 의식은 그들의 문학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러나 

한 지역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구명하는 일은 불기-능한 일이므로 지식인 

계층괴- 서민의 문학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지식계층의 문학은 특 

정한 인물을 선정하여 그의 지성과 문학을 검토하고, 기록을 남기기 않 

은 서민의 경우는 구전되는 구비문학을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의식을 유추하기로 한다. 

1) 대왕마을의 문인 

이 지역에 연고를 둔 문사가 적지 않으니- 당대의 명멍이 높고, 역사적 

으로 행적이 두드러지면서 특히, 문장과 시에 탁월한 인물로 주목받는 이 

가 있으니 곧, 조선 후기의 훌륭한 정치가인 금릉 남공철( 1760- 1840) 

과 여류 학자 강정일딩(1772- 1832)이 곧, 그들이다 

남공철은 정조의 사부(테니핑)였으며 문체 반정 이후에 순정(純正)한 육 

경고문(六經古文)을 써 딩-대 제일의 문장가로 평가받았다. 순조, 익종의 

<열성어제(列뿔값11製)>를 편수하였고, 저서로 <고려명신전(高麗名l캄램)>, 

<귀은당집(歸恩堂集)>, <금릉집(金l찢集)>, <영옹속고(頻弱績薰)>, <영옹 

재속고(頻켰再續華)>, <영은문집(流隱文集)> 등이 있다. 많은 금석문, 비 

갈을 남겼으며,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부친 문청공(文젠公) 님-유용 

(南有容)의 묘갈(幕隔)을 직접 찬(探)하기도 하였다.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의 조상경신도비(웹尙째패道ti맹), 남양주시 별내 

면의 남용익(南龍寶)과 남재(南감)의 신도비문(패|道牌文)을 서(書)하거 

나 전(꽃)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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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당은 정조와 순조 시대를 산 여성으로 가난한 양반 가문에서 여 

성의 몸으로 태어나 각고의 노력으로 심오한 철학적 학문을 닦고 도덕을 

실천한 인물이다. 유교 경전 연구 등으로 30여 권에 이르는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생전애 대부분 유실되었고, 사후에 남편 윤광연에 의해 일부가 

수집되어 <정일당 유고>로 간행되었다. 이 유고집에는 시와 편지, 기문, 

행장, 묘문 등의 글이 실려 있고, 부록에는 정일당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이 쓴 행장, 묘지문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두 인물의 행적과 

문학을 살펴보자 

남공철(南公總)은 1760년(영조 36) 한양 명례방(明禮;껴; 지금의 서울 

명동)에서 태어나 1840년(헌정 6)에 기세하였다. 그의 자(字)는 원평(元 

平), 호(號)는 금릉(金|俊), 사영(면、類), 이아도인(爾암道人), 영옹(됐弱) 
퉁이고, 당호(堂禮)는 이아당(網雅堂), 고동각(古뚫關), 서화각(書畵關), 

서선각(뿔船開), 전경재(꿇經濟), 귀은당(歸隱堂) 등이다. 본관은 의령(宜 

寧)으로 아버지는 형조판서를 지낸 뇌연(雷淵) 남유용(南有容)이다. 

그는 16살 되던 해 (1775)에 고모부인 지소(忘素) 김순택(金淳澤, 

1714∼1787))에게서 고문(파文)을 익혔다. 당시 고문의 대가인 창애(蒼 

않) 유한준(兪懷휩,1732∼1811)은 그가 쓴 글을 보고 ‘소한유(小韓 

愈)’ 라 칭 찬하였고, 황경 원(옮景源,1708∼1787)은 “한유의 법도와 구 

양수의 의취가 있다” 고 평했다. 

21살 때 (1780)에 국자시(|평子퍼)에 합격하고 1784년에는 아버지가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음보로 세마를 제수받고, 산청과 임실의 현감을 

지냈다 1792년에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 규장각 

직각에 임명되어 《규장전운(奎웰全隨》 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정 

조에게서 지극한 우대를 받았다. 

패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 운동에 김조순(金페淳), 심상 

규(沈象쫓) 등과 함께 지목되어 육경고문(六원핀文)을 갚이 연찬함으로 

써 정조치세에 나온 인재로 평가받았다. 대사성으로 후진교육에 전념하 

였고, 순조 즉위 뒤에는 《정조실록》 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아홉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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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이조판서에 제수되고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807년에는 동지정사로 

연경에 다녀왔고, 1817년에는 우의정이 임명되어 14년 동안이나 재상을 

역임하고, 1833년에는 영의정으로 치하하여 봉조하(奉헨l웰)가 되었다. 

소위 ‘연임-그룹’ 이라 불리는 사람들과의 교유는 남공칠의 사상과 문 

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대중, 유득공, 박제가, 원유 

진 등과 두터운 교분을 맺었다. 

그는 조선 전기로부터 전통적인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文)은 

도(道)를 실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옛날과 지금은 도(道)가 다 

르다. 그 언사(듬爾)도 일찍이 같은 적이 없으니 같다면 문장이 아니다. 

“옛날의 문을 배워야 한다” 는 어떤 이의 물음에 그는 “그대가 옛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옛날 문을 배울 수 있겠는가? 지금 보고 듣는 것 

이 모두가 옛날의 사물이 아닌데, 그것을 억지로 문으로 표현하려 한다 

면 이는 원숭이에게 옷을 입혀 사람이라고 하고, 못생긴 여자에게 화장 

을 시켜놓고 서시 같은 미인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로써, 그에게 있어 문장을 쓰는 주체의 관심은 바로 ‘지금’ 

과 ‘오늘’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창작 주체는 현실 세계에 관심을 두 

고, 기본적으로 시-실주의적 문학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문이 곧 도이고, 도는 그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충을 숭상했고 은나라는 질을 숭상했고 

주나라는 문을 숭상했다는 것을 모른다. 이는 모두 변화의 극치를 보여 

준 것으로 하, 은, 주 세 나라의 전체 기간은 그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에 

비교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하기도 했다. 즉, 각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 문학적 창작 

소재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세상에 살면서 문을 배우려면 오늘날에 쓰일 것을 추구해야 

만 한다. 그렇게 하자면 오늘날의 도로서 오늘 날의 말을 나타내야만 하 

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의 사물을 잘 나타내야만 한다. 만약에 옛사람 

만 찾으며 큰 소리나 치고 고원한 것에만 힘써 사실이 적어지변 후세 사 

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읽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세상을 의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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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른바 문과 도가 나누어져 둘이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릇 옛것만 좋아하고 지금 것을 소홀히 하며, 고원한 일을 귀 

하게 여기고 비근한 열을 천시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병통이다.” 라 

고도 하였다. 이러한 문학관은 연암 그룹들의 기본적인 문학관으로서 좋 

은 문장의 기준은 바로, 오늘날 내가 사는 세상에 얼마만큼 충실하느냐 

에 따라 문장의 수준이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먼 훗날 

이러한 글을 고문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금(古今) 

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와 금인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시대적 구분임으로 우리는 바로 금에 충실함으 

로써 결국 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고원하게 되변, 현실과 멸어짐으로써 문은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형식적인 격식에 얽매어 있는 과문(과문)의 

병폐는 아주 크다고 하겠다 

또한 그는 문장을 쓸 때 통변(通變)과 주기(主氣)를 아주 중요하게 생 

각했다. 즉, “문장은 기(氣)를 주로 삼아야 하고, 법은 그 다음이다. 그 

런데 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육경(六經)에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 

저 육경을 읽어 그 이치를 살펴야 한다. 육경은 도가 가득 모인 것으로 

그 속에 푹 잠기고 갚이 탐구하여 거기서 얻은 이치가 내 속에 가득 

밖으로 빛나게 해야 한다. 이로써 나의 기를 배양하고, 나의 기를 창달하 

게 한 뒤에 이를 문장으로 나타내면 문장에 기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 

아도 저절로 기가 나타나게 된다” 고 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도학자이나 

경세가, 문장가들의 경우에도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그는 육경에 담긴 기를 체득하는 것을 양기(養氣), 도를 문장으로 변용 

시켜 나기는 과정을 달기(達氣)로 구별하여 육경에서 얻은 도를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창작과정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육경 

은 정기(正氣)이고, 노자, 장자, 한비자, 전변, 추연, 열어구 등의 제자 

(諾子)는 비록 기는 있으나 사기(%氣)로서 서한, 당, 송 이래로 정기를 

얻은 사람은 드물다고 하여 전통적인 유학적 문학관에서 벗어나지는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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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대 크게 문제가 된 고문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명나라에 이 

르러 왕세정, 이반룡 동을 대가라고 일걷지만, 육경의 뿌리가 어디에 있 

는 지는 모른 채 한과 당의 글을 표절하였다. 그리고 밍녕되게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사마천과 반고의 글을 깎아 내었지만 그 가죽만 얻었고, 

이백과 두보의 글을 훔쳤으나 껍데기만 얻었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여 

기에 휩싸여 그들의 의견을 추종한다. 이에 서원(徐遠), 전겸익(錢訊益) 

등이 나와 그들을 나무라고 그 병폐를 고치려고 했지만, 육경의 본뜻을 

깨치지 못하고 모방하거나 자구를 바꿔놓기만 했다” 고 당시, 고문운동 

의 병폐를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고문운동이란 “문은 반드시 진한(泰 

演)이고, 시는 반드시 성당(盛居)이다” 라고 주장한 운동으로서 그는 이 

고문운동을 주도한 의고문파들은 육경의 정기를 얻지 못하고, 그 기가 

허조(虛젠)한 상태로 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빈-면, 그는 의고문파에 비 

판적인 입장에 섰딘 방효유(方孝댐) 당순지 ()팎J I頂之) 귀유광(歸有光) 등 

의 문장은 훌륭하다고 했지만, 사마천 등에 비교하면 역시, 아직 거리가 

멀다고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장을 창작함에 있어 그는 ‘심병(三病)’ 과 ‘시-폐 

(띤l經)’ 를 주장하기도 했다. 즉 삼병이란 첫째, 과거(科짧)에만 힘쓰는 

것, 둘째, 명청제자(1깨淸햄-子)들의 패관소설을 표절하여 새로운 것처럼 

하는 것, 셋째, 송유(宋댐)의 어록체 문장을 주워 모아서 글을 얽어 내는 

일 등을 말한다. 반면 사폐란 첫째 고법(古法)만을 숭상하다가 모방에 

빠지는 것, 둘째, 새로운 경지를 창조하려다가 기이한 독단에 빠지는 것, 

셋째, 고문만을 떠받들어 실용문에 어두운 것, 넷째, 실용에 맞는 글을 

쓰다가 작가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삼병과 사폐 

에 대한 주장을 통해 그는 이러한 문장의 삼병을 통해 당시, 유행하는 

문풍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예리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 

해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삼병은 당시 문단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이라면, 사폐는 창작을 함에 있어 창조주체로서 통변(通變)을 모르는 자 

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글을 모방하는 일에 대해 옛날의 문장에는 모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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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모방을 하면 이미 문장이 아니라고 하변서 강하게 모방의 문제점 

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신의 내면적 온축을 통해 독창적인 내용을 참신한 표현 기교로 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러한 내면적 온축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문학 

을 열어가는 일을 그는 침감(沈때)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즉 모방 

은 마치 사람들이 향기를 좋아하여 온 몸에 향주머니를 매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 깊이 잠겨 봄으로 체득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아침저녁으 

로 향을 피는 가게에 머물러 있으면서 옷이나 혁대에 향주머니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오히 려 온 폼에 향냄새가 배어 사람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고 하였다. 이는 바로 모방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적 온축과정을 통해 새 

로운 문학 세계를 펼쳐내는 것에 대한 비유적 설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참된 않을 체득한다는 진지실득(員知賞得)의 경 

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자. 우선 그와 교유했던 연암 그룹들 

과 관련된 시들을 보면 그의 시적 특성들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연암 박지원 션생을 만냐러 용산에서 배를 라고 요르며 

계딱지 만한 어꽉의 정에 ~}--1~ 걸을 율3려나 

슈양버플 휘늘어진 긴 장푹에는 맙 젓논 연기 피어 요르녀1 

밝은 당은 멀리셔 요논 냐그녀1흘 이졸고 

수많은 산몽유리플은 폴아요논 냐풋애를 맞이 하는우냐 

책을 망겨 듀고 우해온 한 통이 솔폼은 언제냐 있드시겠지만 

정을 상려 해도 쥬머니에는 폰 한 푼 없3시겠녀l 

하지만, 요적 영하겨(熱河記) 세 웬만은 

천하에 션생의 이름 전해쥬겠지요 

靈莊魚舍問前川 楊깨ll長提擔著煙 

t꺼月來時짧遠客 亂山多處送歸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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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픔書常有抱中패 買J3i曾無핏쫓錢 

J堆깨흉熱河三卷記 9;u킹극‘天下fll:i6傳( 《金I俊集》 원 1 ( I司까IJ惠南得悲 自햄山 

쩨]케 하*|、藍投파tl;페亨 j콤〉 ) 

이 시는 연암이 연경에서 돌아와 평계(平漢)에 있는 처남 지계(호漢) 

이재성(李在誠)의 집에 머물 때 유득공과 함께 이곳으로 찾아갈 때 쓴 

작품이다. 당시 용신- 주변의 어촌 풍경과 그 풍경의 일부로 자신들의 모 

습을 끼워 넣음으로써 풍경과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인 풍경처럼 묘사 

해낸 점이 훌륭하다. 또한, 비록 박지원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즐기는 모습과 그러한 그의 삶에 대해 시인은 적 

극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당시 선비들의 교류의 한 태도를 엿보는 듯하 

다 

이덕무를 찾아까다 

지난 해 이별할 때 슈건을 적셨더니 

이제 다시 만냐표나 이이 픔도 까배리는우냐 

지저귀는 저J l:ll. 냐는 파꼬리는 하쇼연하듯 울어대고 
떨어지는 꽃, 늘어천 벼틀까지는 샤랑을 꼼짝 못하게 하네 

거율 속 오슴 어느새 반액이 다 되었고 

책상 위에 놓언 인온은 먼저만 쌓이는우냐 

천한 벗이라고는 생대중( JVZ人中)만 남야 았지만 

이곳 저곳에 요듀 좋은 이윷이 있우냐 

經年離別欲需며 딩!H也113逢E廢春 

l뿜빡流驚如訴客 落花팔껴lllE關人 

髮班變*P송同中面i f=IJ緣堆成案上塵

9;oc,’f佳存成秘、聞 첼~따漢北好寫1憐( 《金l陸集》 권 2 〈딘j戀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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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이덕무가 사근도(沙R道) 찰방과 경기도 적성 현감을 마친 뒤 

에 서울로 돌아와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우선 벗과 헤어졌다가 새로 

만났는데, 벌써 좋은 봄날이 가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어서 이 러 

한 아쉬움 속에 제비나 꾀꼬리 떨어지는 꽃 늘어진 버들가지는 시인의 

마음이 이입되어 시인을 마냥 슬프게 만들고, 옹통 자신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만큼 가는 세월이 아쉬울 만큼 나이가 들어 있 

다는 말이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 , 거울 속 모습은 어느새 반백의 모습을 

하고 있고, 벼슬을 내놓고 아무 일이 없으니 당연히 벼슬살이하는 사람 

에 게나 필요한 인끈에는 먼지만 풀풀 날랄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가 

면서 새로운 계절을 만나는 일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가져다 주고, 더구 

나 주변에 벗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더 시인은 슬픈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직은 자신과 친한 이덕무가 남아 있어 이 

렇게 오고 가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위로가 된다는 시인의 심경을 표 

현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인생을 살만큼 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달관과 아직까지 남아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들에 대한 고마움 

을 잘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정 악제까의 칩을 찾아가다 

솔과 얀쥬 샤이효 샤랑플 영「줄 어흔거리고 

한 여름이라 요협송 샤이효 바람이 촬어요너1 

푸흔 을에 연꽃 곳은 고래샤(高太史)의 솜씨언 듯 

연뭇에 바얀개 끽] 건 ol 괄의 재쥬언 듯 

_;) 1 육(薰北) 땅에는 좋은 말 없다고 하지만 

융중(隆中)에 와룡 션생 있음을 二Z 누까 얄랴 

냐풋배 만한 작은 짐에 한까료이 상고자 

지난 해 새료 낙랴용 아래 짐을 마련했우냐 

酒騎人面影重重 六月~~來五露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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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쁨7.K英향高太史 뿔池;뱉雨米南宮’ 

徒름薰北無良馬 誰識l隆中有~龍

小屋如;따閒去住 去年新買玉!따峰( 《金|隻集》 권 l 〈題楚亨뼈居〉 ) 

이 시는 초정 박제가가 3차의 연행0원J)을 마치고 돌아와 낙산(騎山) 

뒤쪽 어의통(於義페)에 새 집을 마련했을 때 그곳을 방문하여 지은 작품 

이다. 이 집은 원래 남이 장군이 거처하던 곳으로 초정이 이 집을 사들 

여 연암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주 시회를 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릉은 이러한 시회의 모습을 술잔 사이로 얼비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 

습을 통해 술자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그곳에 있는 연못과 

연꽃, 안개비 등의 모습을 옛날 중국의 화가들의 그림에 견주어서 그곳 

의 풍경을 신선들의 공간처럼 탈속화하는 한편, 그런 곳에 사는 박제기­

를 좋은 말과 와룡 선생에게 견주어 그의 능력과 인물됨을 기리고 있다. 

역 시, 연암 주변 인사들의 잦은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정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청생(춤城) 성대중(成大폐)의 죽음 앞에서 

젊어셔 그대 알야 이제 늘二Z막에 이르렀우냐 

연암과 애항(이덕뮤의 호)을 좋아 얼마냐 다녔던까 

얼찍이 공명에도 관연히 뜻을 듀었었고 

만년엔 한유와 유종원의 을을 더육 잘고 닦았지 

패관소설 장은 건 애써 플라치는 걸 자:> 1 얼 삼았고 
요랫동얀 궁웰에셔 엄긍의 샤랑을 요게 맏았지 

영광되이 높은 벼슬에 올랐었지만, 남은 건 이름뿐이나 

올을 지어 그£내노랴나 슬픔만 더해가네 

少小識公今及哀 핸짧梅쭈주幾追隨 

~然훌有功名志 l~:.SZ.益工韓柳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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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1주細官寫己任 久I휠꽁館受컴J2D 

榮於쉴꽃秋뺨濟;~H 폼;送3써}ff不ff悲( 《金|찾集》 원 4 〈成;I t품土執純〉 ) 

이 시는 서얼 출신으로 영조 때 서얼통청운동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벼 

슬이 부사에 이른 성대중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이다. 성대중은 영암 주 

변의 인물로서 상수학에 특히 밝았던 인물이다. 이 작품은 젊어서부터 

그와 교류한 인연으로 연암과 이덕무 등 북학파 학자들과 교류한 인연과 

서얼의 신분에도 벼슬에 오른 그의 재주, 문학적 능력 등을 기리고 있다. 

이어서 그의 문학은 당시 유행하던 패관소설류의 잡기가 아니라 참된 문 

장을 갈고 닦는 데 힘씀으로써 임금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일을 적고 

있다. 끝으로는 재주많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만사를 써야 하는 

금릉의 착잡한 심경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긍강산의 만폭동에서 

깊은 골짜가료 자팡이 장고 가다까 

이곳에 이르고 요나 세상 만샤까 하찮구냐 

요랜 옷 속에논 용이 율어 늘 바 ~1 윤이 서려 있고 

깊은 출숲에는 듀후마 폴야요나 젤효 까을 쇼리 냐는우냐 

폼은 은하수에 까까워 찬젤을 할 것 장고 

C당은 번개」를 맞았는 지, 도까료 자른 풋 날카홈네 

이곳에꺼 늙어 죽더랴도 아푸 한이 없을 것이료다 

이벤 여행은 참드료 내 평생 최고의 영이니까 

&때深洞府↓王J:f3行 到此方앗[]萬事햄 

古澤龍p今常雨氣 深1公”;탄退|경秋聲 

身參?可漢行杯近 地造雷윷훌웹O쭈成 

老死東南홈不恨 玄£遊始信冠平生( 《金l俊集》 권 3 〈萬源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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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그기- 금강산을 유람했을 때 지은 많은 작품들 가운데 금강 

산의 대표적인 승경인 만폭동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디. 우선 만폭동으로 

들어가면서 금릉은 복잡한 세상 만사를 다 잊어 버랄 만큼 뛰어난 경치 

를 노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만폭동 곳곳에, 있는 깊은 웅덩이들에는 용 

들이 서려 있고, 솔숲에는 두루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금강산의 비 

경과 신비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서 금강산의 맑은 물과 은하수를 연 
결시키고, 수많은 봉우리들이 마치 도끼로 깎은 듯이 펼쳐져 있는 모습 

을 통해 금강산의 빼어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자 

신의 금강산 여행이 갖는 의미로 마무리하고 있다. 

금릉 남공철은 명망있는 가문 출신으로서 72세에 영의정에 오르기까 

지 청요직을 두루 걸친 뛰어난 관료로서 그의 문학은 실제로 관료적 문 

학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특히 그는 정조가 왕권 신장을 위한 

탕평정치의 일환으로 시작한 문체반정 운동을 일을 킬 때 그 목적은 노 

론 명문 자제들을 친위학자군으로 삼고, 조선 사상계를 산림과 유림 주 

도에서 중앙학계의 학자군과 정조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 

하여 문풍의 변화가 박지원의 《열하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공 

칠로 하여금 안의현감으로 있던 박지원에서 짜 1E之文으로 편질(細||짜)이 

그에 비할 만하고, 인구(人 I I)에 회자OJ깜종)될 민-한 글을 지어 바치도록 

종용한 적이 있다. 이때 남공철은 명청학(|께l밤젤)을 배척하는 문학서 한 

두 권을 지어 올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연암에게 권했던 인물이다. 이 

런 점에서 그는 연암 주변의 인불과 정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체반정 운 

동 시-이에 다리를 놓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인적으로 보면, 16살부터 시작된 연암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는 그의 시 

문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관직 

생활 내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벼슬을 하지 않은 다른 연암 주변 인 

물들과 달리 실제로 현실과 유리되지 않으면서 지-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 

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간 훌륭한 관료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교류한 인물들은 연암 박지원, 성대중,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원유진 등 노론계 북학파들이라는 접에서 그는 당대 최 

제4장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125 



고의 지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류 학자 깅-정일당의 행적과 문학을 살펴보자. 

강정 일당은 영조 48년(1772) 10월 15일에 제천 근우면 신촌의 외가 

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여기에 지 

극한 덕인이 있으니 이제 너에게 부탁한다.” 고 하는 태몽을 꾸고 정일 

당의 이름을 지덕(至德)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깅재수(姜在싸), 

어 머 니 는 청 깅-(淸江) 권서응(樞폐)땐)의 딸이 다. 

10대조는 세조 때 공신이며 의정부 좌찬성을 역임한 강희맹(姜希굶) 

이고, 9대조는 의정부 우의정을 지낸 깅-귀손(뚫짧孫)이며, 8대조는 의정 

부 사인(짝人)이었던 강극성(姜꾀펴£), 7대조는 도승지에 증직된 강종경 

(姜젠꿇)이다 고조부 강석규(美錫는E: )는 지제교(知制敎)를 지냈고, 증조 

부 강계우(줍단宇)는 진사였으나 조부 강심환(姜心煥)과 아버지기- 모두 

딘-명하여 가문이 영락하게 되었다. 

정일당의 어머니는 조선중기의 성리학자 한수재 권상하(센꿰훌)의 동 

생인 참핀- 권상명(經尙끼)의 현손이니 정일딩의 친가, 외가는 모두 명문 

가였다 

정일당은 성품이 곧고 조용히며 딘-정하였고 기쁘고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여러 아이들과 놀지 않고 문지방 밖을 나 

가지 않았다. 가날프고 벙 이 많았으나 여성 의 본분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였다 부모가 병이 들면 옷도 벗지 않고 잠도 지-지 않으면서 약괴 

음식에 정성을 다하였고 모부인의 비-느질괴 길쌍을 밤새워 도왔디. 17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매우 애통해 하며 삼년상을 치렀다. 

정일당은 20세에 I4세인 충주 선비 윤광연(켜光演)과 혼인하였는데 

고려시대 윤관(」l헤D괴 윤언이 (fl"J풍때)가 그 선조이다. 윤광연의 조부 

윤심진은 지중추부사를 역임했고 부친 윤동엽은 미호 김원행(숲J다n의 

제지-였디. 어머니 천안 정씨는 정여충의 딸로 호를 지일당(只-堂)이라 

고 히여 시문으로 맹성 이 높있다. 

시부모 정-례에는 양식 이 없어도 힘과 성의를 다하여 예법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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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편이 상복을 입은 채로 충청도 경상도를 분주히 다니며 생계를 도모 

하자 울면서 학문을 권면히였다. 

이를 시로 써서 남편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정부자(품夫子) ’ 이다. 

제까 재덕(才德、)이 없어 부J1렵슴니다만 

어려서 바느철은 배웠숨나다. 

참공뷰에 요릉지가 스스효 힘쓴사고 

엄고 먹논 데논 관성 듀지 마소셔 . 

무오년에 과천으로 옮져 살았는데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양식이 떨어 

지고 아이들이 간간이 죽기도 하였으나, “당신이 비-른 것을 지키시면 사 

악한 것은 저절로 물러날 것입니다.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더욱 은인자 

중하여야 합니다. 장수하고 단명하는 데는 원래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 

슬퍼할 펼요가 없습니다. 디-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남편을 위로히 였다. 

그 뒤 남대문 밖의 익=현(지금의 중림동)으로 옮겨 왔다. 남편을 귀빈 

처럼 존경하고 모든 일을 물어서 처리히-였다. 혹 넘-편의 처사가 잘못되 

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사랑채에 직접 드나들지 않고 서간으로 연락해서 

경계의 말을 하였다. 지-식은 모두 5남 4녀를 낳았으나 모두 한 살이 되 

기 전에 죽어 한 사람도 징-성하도록 키우지를 못하였다. 

만년에는 광주부 대왕면(청계산 동쪽)에 산을 사서 3대 조상의 묘를 

이장하였고, 형제와 친척들의 혼례외- 상례를 대신 치러주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공을 자랑한 적이 없다. 

윤광연의 회고를 보떤 정일당의 내조의 공을 짐작할 수 있다. 

나에게 한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여 있j때하였고, 나에게 

한 가지 허물이라도 있으면 걱정하여 문책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1J 1 JF의 바른 자리에 서게 하며, 천지간에 과오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 히였다. 비록 내기- 우둔하여 다 실천하지는 못하였지만, 좋은 말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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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충고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겼다. 이 때문에 부부지간에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하듯이 하였고, 조심하고 공경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매 

번 그대와 마주할 때는 마ll明을 대하는 것과 같았고, 그대와 이야기 할 

때는 눈이 아찔하였다.(<정일당유고 부록>) 

정일당 자신은 바느질을 해가며 학문을 익히고 시문에 뛰어나 당시에 

문명이 높았다. 사람들이 그의 남편에게 글을 청하면 정일당이 대신 지 

어주는 일이 많았다. 이직보가 시 한 수를 보고 매우 칭찬하였다는 이 

야기를 들은 뒤로는 자신의 작품을 일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또 글씨 

에도 능하여 홍의영 권복인 황운조 등의 필법을 이어 받았으며 특히 , 해 

서를 잘 썼다. 

1822년에는 큰 병으로 사흘 동안 기절한 후에 겨우 소생히-였는데 이 

때 <답문편>, <언행록> 등 평생의 엽적들이 모두 유실되었다고 한다. 

만년에는 병으로 신음하다가 1832년 9월 14일에 61세로 타계하여 청 

계산 동쪽 대왕떤 둔토리 선영에 안장되었다. 친척 강광주의 아들 흠규 

를 입후하였으나 나중에는 강좌의 아들 강전규가 가계를 이었다. 

윤광연은 깅-정일당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인 1836년에 주위의 비난 

을 들어가면서 문집 <정일당 유고>를 간행하였다. 깅-정일당의 행장은 8 
촌인 강원회가 지었고, 묘지문은 형조핀-서를 지낸 홍직필이 지었고, 문집 

의 발문은 남편의 스승 송치규가 지었다. 

<정일당 유고>에 실린 딩대인들의 평가를 보면 정일당의 삶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정일당은 빼어난 재주와 세상에 없는 덕을 가지고 성인이 되기도 

전에 요조숙녀라는 칭찬이 있었고, 시집간 후에는 함양하여 수행한 실상 

이 있었다. 가정에서는 엄숙한 것이 마치 조정과 같았다. 긴 빔- 불 밝혀 

부인은 바느질하고 남편은 책을 읽었다. 명직이 우리 학계에서 이름있는 

학자기- 된 것은 실로 부인이 계발시킨 힘 때문이 었다.--- 정일당이 이에 

혹은 곁에서 서적을 섭립하고, 혹은 정밀하게 연구하여 사십여 년간을 

시종일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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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13경을 다반사로 여기고, 순임금이 마음을 설한 것과 탕임금이 

성품을 논한 것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연구하고 강론하였다. 일찍이 주 

례, 이아, 좌씨춘추, 근사록, 격몽요결 등의 책을 좋아하였고, 세간의 저 

속한 책들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 -- 만약 정일딩-이 남자로 태어났더라 

면 기-히 경연에 참여하여 임금을 바른 길로 보도하였을 것이니……아아 

정일당은 성품과 정서의 바른 것이 시경의 관저에서 얻었고, 성실을 밝 

힌 학문은 중용에서 얻은 것이며 , 안빈낙도하는 품성은 안회의 단표누항 

에 부끄럽지 않았다. 시에서 발휘된 것은 송대 성리학자들의 글에 견줄 

만하였고, 빈-듯한 필체는 마음을 바르게 한 공경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 

고, 편지에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정일당은 어찌 우 

리 가문의 장부로 태어나지 못하고 다만, 명직의 좋은 배필이 되고 말았 

는가‘ 명직에게는 다행이지만 우리 가문에는 불행이다. (강원회, 유인 정 

일당 강씨 뇌문(詩文))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시 2수)을 읽어보니, 비록 부인이 지은 것 

이기는 하지만 향수나 분가루 냄새가 없고, 초이페 은거한 학지-의 뜻이 

보이니, 규중 여인들의 사랑 티-령이나 경치를 옳은 것에 비할 바가 이나 

었다. 비록 학문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선비들일 지리-도 이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 다. 자기를 성찰하는 성심의 공부에 간절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무릎을 모으고 자리를 고쳐 앉게 되었다.… .. 정일당은 

시어머니를 잘 섬겼고, 동서나 시누이들과 화목하였으며, 제사를 받드는 

데 경건하고 빈객을 대접하는 데 근실하였고, 종손자들을 자기 지-식처 럼 

사랑하였다. 집안이 매우 기-난하여 견디기 어려웠을 터이나 평안히 여기 

고 안색에 나타내지 않았다. 일찍이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없었고, 재물 

때문에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천성에서 나온 것 

이지만 또한, 학문에서 힘을 얻은 것이 많았다.(시 벌-문, 권우인) 

정일당은 그 기상이 단정, 장엄하고, 거동이 자연스럽고 주밀하였다. 

행실은 한 세상에 표준이 될 만하고, 문장은 능히 대가들을 따를 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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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덕을 겸 비하고 지행을 함께 닦은 사람을 나는 오직, 정일당에게 

서 찾는다 정일당 같은 사람이 어찌 여중군지-에 그치겠는가. 실로 여성 

사에서 그 전례가 없는 분이다. (행장, 강원회) 

정일당은 타고난 재능과 식견을 가지고 덕행으로 근본을 삼았다. 모든 

문장에 과장하고 화려한 작태가 없으며 , 수신하고 궁리하는 데만 역점을 

두었으니 박학한 원로 유학자라도 능가힐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일딩­

유고 발문, 윤수경) 

자고로 여성학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정일당은 여성 

의 직분을 다하면서 성현의 경전에 침잠 연구하여 그 마음을 수양하고 

몸을 닦는 요령을 설파한 것과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도기- 정 
통 유교의 비-른 길을 잃지 않았다.---정일당과 갇은 사람은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하였다. 하물며 평생을 가난과 질병으로 보내었으니 실로 시-람들 

이 감내할 수 없었음에랴 진실로 수양의 정일함이 지극하지 않았으변 

어찌, 이 럴 수 있었겠는기-. ( 후기, 송치규) 

정일당은 영,정시대의 성 리학자였던 임윤지당(仔允펠堂)을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비록 늦은 나이에 학문을 시작하였지만, 성리학의 심오한 원 

리를 깨달았고, 심신 수양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다, 빈한한 환경에서도 

여성의 몸으로 학문에 힘써서 30여 권에 이르는 저술을 히-였으나, 생전 

에 이미 유실되었고 <정일딩 유고> 힌 권이 남아 있다 

<정일당 유고>는 1836년 목활자본으로 긴-행되었다가 1926년에 선활 

자본으로 디-시 간행되었다 원집이 36장, 글씨 2징-, 부록 27장, 발문 3 

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으로는 시(찌)가 38수, 서(뽑)가 7편, 척독 

(사|파) 82점, 서간 별지 2편, 기(파) 3편 제발(題값) 2편, 묘지명 3편, 

행장(1 」:j!J\) 3편, 제문(쨌)() 3편, 명 (%) 5편, 잡저(써f휴) 2편이 수록되 

어 있다. 

시와 시펴 이외의 글은 대부분 남편을 위해 대신 지은 것임을 보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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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문장이 남편 보다 나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일당은 남편의 스승 송치규에게 간접적으로 질의하면서 사숙하였고, 

윤지당을 스스로 스승으로 삼은 것으로 미루어 노론 정통 기호학파의 성 

리학에 맥을 대고 있다고 본다. 윤지딩처럼 남녀의 성품이 차이기- 없고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정진하였으며, 남편에게도 분발을 촉 

구하였다. 

나에게 실덕(實德)이 있으면 남이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실덕이 없다면 비록 헛된 맹예가 있어도 무슨 이익 

이 있겠습니까? 옥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이 돌이라고 말하더라도 옥에는 

손해될 것이 없고, 돌이 여기에 있는데 그 돌을 옥이라고 말하더라도 돌 

에는 덕될 것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당신께서는 실덕에 힘써서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게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셔서 사람 

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는 데에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정일당은 남편에게 시속과 무관하게 군자의 학문에 열심히 노럭할 것 

을 당부하는데 위인지학이 아니라 자기완성의 위기지학을 학문의 근본으 

로 삼고 있다.<정일당 유고> 

<주례(周禮)>, <이아(爾拉)>, <춘추좌씨전(存秋左民傳)>, <근사록(近 

탬、錄)>, <격몽요결(擊豪폈앉)> 등의 책을 섭럽하고 궁리, 토론하여 그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유교 경전외에도 사서와 문학서 등을 

두루 읽고 차기(찜記)도 남겼으나 전하지 않는다. 

천지와 사람의 이치를 탐구하고 성품과 천명의 근원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중용>에 주력하여 제신(폈'I휩), 공구(恐'I짧)의 수양에 잠심하였다. 

한편 자샤의 책이 

천년 그동얀 열고 이음이 많우냐. 

체득하여 흘효 섬에 치유청이 없고 

쓰고 행함에 어굿냥이 없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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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능허 경계하고 삼까야 

야챔내 중화를 이」룰 수 있도다. 

도에 달하는 데는 삼덕이 관푼이나 

정성스럽도다! 그 이치에 무엇을 더하리요 (’중용을 얽음’ ) 

<중용>을 읽은 감회를 묘사한 시다. 비록 시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자 

신의 학문적인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중용>의 계구, 신독의 수 

양을 통해 통하여 중화의 정지에 이를 것으로 믿고 정진하는 모습을 엿 

배
 
써
 

A 
T 보

 
E 

‘천명지성(天命之性)’ 에 대하여는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란 자사(子 

恩)가 도덕의 근원을 극도로 말한 것이다. 계구함을 가르쳐 배우는 사람 

들로 하여금 먼저 공부하게 할 곳을 알게 하신 것이지 공중에 뜬 모호한 

소리가 아니다” 고 하였다. 

성인이 되는 데는 님녀의 차별이 없다고 인식하여 “하늘이 부여한 성 

품에는 애당초 남녀의 다름이 없다, 부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태사와 

태임과 같은 성인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으면 이는 지-포자기한 시-람이 

다.” 고 하여 남성에 못지않은 수행의 의지를 보인다. 

성 C·l~U과 경 (淑)을 도(道)로 들어기-는 관문으로 보고 중시 하였으며 특 

히, 경으로 마음의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정신의 기운이 화평 

한’ 싱-태를 유지하기 위해 심성 수양을 하면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명상 

하고, 비-느질을 하면서도 집중하는 수련을 스스로 하는 등 꾼준하 노력 

을 통해 “처음에는 마음이 들떠 흔들렀으나 점치- 깊이 익숙하여 민년에 

이르러 겉과 속이 태연한” 경지에 이르렀다 

정일당의 시에는 이런 경지를 표현한 것이 여러 편 있다. 달 밝은 밤 

에 뜰을 거닐며 마음의 밝은 정지를 보고 활연히 성정의 본래 모습을 깨 

닫기도 하였고, 성현들이 전수한 도의 실체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 

는 것으로서, 마치 밝은 달이 물에 비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였기에 정일당은 평시에 곤궁한 생활 속에서도 

안분자족( 'Ii.分 I' I )ι)할 수 있었고, 죽음에 임하여도 한 점 착란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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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여생은 다만 샤흘 남았는더1 

성현될 가약 저배려 부끄럼네 

늘 증부자(曾夫子)를 샤요하였£나 

만듯하게 자리 ti~좋 돼(죽을 때)를 마치리 

정일당은 과연, 3일 후에 작고하였다. 살고 죽음이 모두 각자의 분수이 

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스스로 자기의 도리를 다하였는가 하는 

것만 근심하여야 한다딘 정일당은 자신의 죽음도 이와 같이 단정하게 맞 

았으니 보통의 여성으로는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할 존심입명의 경지이다. 

정일당의 문학세계는 어떠한가 보자. 정일당의 문집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詩)이다. 38편의 시는 오언절구(五름組句) 24편, 

오언율시(五言律렘) 4편, 칠언절구(七言紙句) 7편, 사언시(四言詩) 3편 

으로, 대개 절구가 많고 특히, 오언절구(五言純句)가 많다. 초기의 작품 

들은 대체로 자신의 학문과 수양에 관한 내용이 많고, 후기의 작품들은 

남편을 대신하여 증답CH합答)하거나 찬양 • 송축하는 내용, 그리고 아래 

사람들에 대한 훈계의 내용들이 많다. 

시어머니 지일당(只一堂) 천안 전씨(天安全EE;)가 한시에 조예가 갚었 

고, 본가인 진주 강씨(쯤州姜EE; )도 10대조 강희맹(姜希」좀) 이래 시와 문 

장으로 이름난 가문이었으므로, 이러한 양가의 전통이 정일당에게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 

시는 대부분 학문에 대한 집념, 심성 수양, 자신에 남들에 대한 도덕적 

훈계, 안빈낙도의 생활, 자연 속의 관조, 도학적 딜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들의 시에 흔히 나타나는 낭만적이거나 서정적인 시는 

없다. 진리를 탐구히-고 수학에 정진하는 도학군자 다운 지-기 성찰을 노 

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암 깊어 풋통을 쉬고 있는데 

뜰은 ti l 어 흰 딸이 더육 밥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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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씻은 듯 밝£나 

환하게 밝은 성, 쟁을 요겠네 . ( ’암에 앉아서’) 

이는 52세 때 지은 시 이다. 고요한 밤의 정밀 속에서 밝은 달빛을 벗하 

면서 홀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원숙한 경지를 보인다. 성(性), 정(情)을 

환히 볼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심성 수양의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 

렀음을 나타낸다. 

픔은 요}--1~ 꽂은 정 녕 만딸하지 만 

셔1 월은 까나 샤람은 점검 늙녀1 

란석하여 장차 무엇하리 

다만, 한 까지 착한 도라만 하면 훨 것을()京隨) 

봄은 와서 꽃은 다시 피지만 사람은 점점 늙어가는 세월의 안타까움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탄식에 그치지 않고 수행의 의지로 허무함을 극복 

하고 있는 것이 정일당의 문학세계의 특정이자 삶의 특징이다. ‘제석감 

음’ 에서도 동일한 심정을 옳었다. 

좋은 세월 한 앨 없이 헛되이 」£내고 

내얼이연 어느덧 쉰한 상이 되녀1 

한암중 바란이 창차 푸슨 소용이랴 

표한 여생을 슈양하며 」£냉 뿐 

청추선l 에서는 초가을 매미소리를 들으며, 붙이-일체의 경지에 몰입하 

는 모습을 보인다. 

온갖 슈욕틀 까을 ;'.)l 윤을 맞는데 

애 o] 소리 석양에 어지렁네 

샤율의 이치에 깊이 장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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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아래 홍료 바장이네 

한편, 정일당의 산문은 문체가 질박하고, 도학적인 취향이 드러난다. 

<만성재기(!'까젠했記)>는 홍종선의 재실 기문으로 정일당이 남편을 대신 

하여 쓴 글이다. 재실의 주인에게 경(敬)을 간콕히 권유하는 내용이다. 

“공경 이 란 한 마음을 바르게 하여 백 가지 사악함을 이기며, 동정과 

시종을 꿰뚫어서 마침내,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마음을 통렬히 비출 

수 있으니 주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 고 하였다. 

<탄원기(띤l훌l記)>는 탄재(윤광연)의 정원인 탄원의 이름 유래를 서술하 

고 토양이 박하고 수목이 구불구불하며 가옥이 협소한 탄원이라도 주인 

이 평탄한 마음으로 평탄한 도를 실천하면 황량한 계독과 궁벽한 골짜기 

도 모두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속에서 벗들과 소요자적하 

며 참된 즐거움을 구하라고 권유하였다. 

“주인이 평탄한 마음으로 평탄한 도를 실천하니 황량한 계곡과 궁벽한 

골짜기가 험익-한 것이 될 수 없고, 좁은 집과 가시 사립문이 협소할 수 

없다. 바이;흐로 장비를 갖추어 말을 타고 곧장 진행하여 인의의 경지로 

달려 나아가 보라. 그 투박하고 구불구불하며 협소하고 두렷하면서도 뽀 

족한 것들이나, 그욱하면서도 기울어진 것이 모두가 평탄한 길 아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그 뜻이 호탕할 뿐 아니라 문학적 표현 

으로도 매우 아취가 있다. 

그밖에 돌이 되기 전에 죽은 막내딸을 선산 자락에 묻고 부모의 곡진 

한 정을 절제하여 그린 <상녀에지(傷女整誌)>, 어린 아이(李敬鉉)에게 

조상의 유품인 벼루의 의미를 일깨우고, 벼루의 삼덕(三德,貞 • 펌 · 켈)에 

가탁하여 수양괴- 학문에 분발할 것을 당부한 <연설시이동자불억(꽤說示 

李童子51'1~憶)> 등도 간명한 문체로 깊이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훌륭한 산문들이다. 

강원회(姜元會)는 아래와 같이 정일당의 문학을 종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이- ! 性情의 바른 것은 시경( 『詩經』 )의 관저(|鎬I llfI)에서 얻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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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을 밝힌 학문은 중용( 『中돼』 )에서 얻은 것이며, 안빈낙도(安贊聚 

道)하는 생활은 안회(평|꾀)의 단사누항(짧뿔Kl펴흉)에 부끄럽지 않았다. 

시(詩)에서 발휘된 것은 성리학의 명문에 넣을 만하고, 은구(錯狗)의 필 

체에서는 섬성 수양의 경건(敬虎)함을 알 수 있으며, 서간문(畵衛文)에 

서는 학문 성취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정일당은 글씨에서도 또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그녀의 시조부 

였던 윤심진(尹心震)외에 , 황운조(黃週祚), 홍의영(파優泳), 권득인(밟復 

仁) 등의 글씨를 많이 모사(模寫)하고, 송치규(宋樞圭)와 송환기(宋煥 

箕)의 반행서(半行휠)를 배우기도 하여 강건하고 단정한 필법을 완성하 

였다. 

정일당의 글씨는 자획이 굳세고 바르며, 순수한 고풍이 있어 보는 사 

람은 자기도 모르게 숙연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 사후(死後) 

에 남편에 의하여 필첩(筆~]따)으로 만들어 졌으나 유실되었고, 문집 부록 

에 판각된 “靜〕호” 3자와 “핏寅~姜a” 5자가 전부이다. 

그밖에 정일당은 예학에도 갚은 이해를 히-였다. 예(禮)는 천리(天댐) 

의 절문(節文)이므로 반드시 먼저 어떤 것이 예이고 어떤 것이 이-년 지 

를 밝힌 후에 자기의 사욕을 과감히 끊고 천리를 실천하면 정도(正道)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매우 까다로운 예의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나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에도 힘을 썼다. 

이상에서 대왕마을에 연고를 두 문사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살펴보았 

다. 금릉은 벼슬로 현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현실과 유리되지 않으 

면서 자신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연암 등 노론계 북학파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하여 폭넓은 지와 삶의 자취를 시에 담았다. 

강정일딩은 여성으로서 독보적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고 있는 

인물로 문학을 문자만의 영역으로 협소화시키지 않고, 심성 수양과 도덕 

적 설천과 하나로 합치하여 여성문학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여성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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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의 모범을 보였다. 

이들의 탁월한 정신세계와 문학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의 이 지역 사람 

들의 대표적 지성으로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 

다. 

2) 대왕마을의 구비문학 

이 지역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문학은 전해 오는 설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설화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 몇 편과 탄천 

과 달래고개에 얽힌 이야기 정도만 전한다.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 

다. 

오래된 지명과 자연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지역민의 삶과 정서의 

편런을 볼 수 있다. 

이 지역 구비설화는 몇 편 안되지만 크게 분류하변 지명에 관한 이야기, 

자연물에 얽힌 이야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명에 관한 이야기는 그 형상을 따서 붙인 경우와 관련된 사건이나 

인접한 사물 등에 따라 붙인 경우가 있고, 자연물에 얽힌 이야기는 주로 

지역민의 민간신앙이나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세밀한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형상으로 지명 붙인 이야기 >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고유 지명도 많은 부분은 형상을 

따서 붙인 것이다. 범 범바위, 장골(깊고 길다), 황새머리틀, 쪽박산, 거 

북바위, 멍석바위, 마루들, 질마바위, 토끼마당 동 숱한 지명이 있다. 이 

러한 지명 유래담을 통해 자연과 밀착되거나 일치된 삶을 영위한 옛 사 

람들의 소박한 정서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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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힌 사연으로 지명이나 자연물 이름 붙인 이야기 >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나 연관이 있는 사물과 관련하여 지명을 붙인 사 

례가 많다. 작은 시내가 있어 잣내들이라거나 말무텀 , 담박골(담밖), 와 

실(기와구은 곳), 죽바위(모습이 드러나면 흉년이라 죽을 먹게 된다.), 

새병당, 봉화뚝산, 탑산, 인능산, 배매산(배를 매어 두었다) 등이 이러 

한 경우이다.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탄천에 얽힌 이야기 

옛날 옛적에 삼천겁자 동방삭이 있었다-. 동방식이 너무 오래 살이서 

천상, 천하를 막론하고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천상에서 동방삭을 잡아가 

기 위해 계책을 꾸폈으나 워낙 장수한 사람이라 방법이 없었다. 

옥황상제가 나서서 동빙-삭을 잡기로 결심하고 시-자를 탄천 부근으로 

보냈다. 사자는 옥황상제가 지시한 대로 탄천에서 숨을 씻고 있었다. 마 

침 부근을 지나가던 동방삭이 왜 숭을 물에 씻는 지 물었다. 숭이 희어 

지게 하려 한다고 하니 동방삭이 자신은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숨을 씻어 

희게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크게 웃었다 

사자는 그기- 곧 동방삭임을 알아차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생포히­

였다. 곧장 옥황싱제에게 데려가니 마침내 동방삭의 생명이 끝났다 

사자는 지상에 다시 내려가 금은보화를 하시- 받고 부자가 되어 실-았다 

고 전한다 이 이이;기로 탄천은 ‘숭내’ 라고도 일컬어진다고 한다. 

또 다른 탄천 유래담이 있다. 이 탄천 부근은 온조대왕 이후 기마벙 

들이 주둔하던 곳이라고 한다. 군사가 철수한 이후에도 말 먹이를 끓이 

는 데 사용하던 숭이 내를 이루었다고 하여 탄천이라 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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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래네 고개에 얽힌 이야기 

청계산 자락에 달래네 고개가 있는데 고개 이름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달아’ 와 ‘달오’ 라는 남매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살아가고 있었다. 달이-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여름날도 달이-는 시넷가로 가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달오는 소 먹 

일 꼴을 베러 청계산으로 올라갔다. 

달아가 열심히 빨래를 하는 동안 달오는 꼴 한 짐을 다 베었다. 달오 

가 누나를 보러 시뱃가까지 왔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듯이 쏟아졌 

다. 동생을 보고 빈-가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달아의 모습은 비에 

흠빽 젖어 몸매가 디- 드러난 여인의 모습이었다. 당황하여 돌아선 달오 

는 솟구쳐 오르는 욕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순간, 달오는 옆에 있는 돌 

을 들어 자신의 남성 상징을 내리치고 말았다. 

달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달아는 죽어가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자신의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 

에 나무에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둘의 무덤을 길가에 만들어 주고 제사를 지내 주었다. 

수십 년이 지나매 나무와 풀이 자라 무덤이 폐허같이 되자 지나가는 사 

람들마다 돌을 하나씩 던져 주어 서낭당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3) 청계산 망경대 

청계산의 옛 이름은 청룡산(춤龍山)으로 이 산정에서 청룡(춤龍)이 승 

천했다고 전한 데서 생긴 이름이다. 망경대는 청계산에 있는 석대의 이 

름이다. 망경은 원래 만경(萬景)이라 하여 이 곳에 오르면 눈 아래 만경 

(萬景)이 전개된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었으나 조윤이 오른 이후로 망 

경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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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윤(趙펴L) 이 이 곳에 와서 서울이었던 개성 

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망경대(望京臺)가 되었다고 한다. 조윤이 온 것은 

평양 조씨가 청계사(情演관) 절에 산을 70정보를 떼어 주고 원찰로 삼 

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양 조씨의 후손들이 청계사 앞에 지금 

부터 7 8년전에 큰 돌을 세우고 사연을 새겨 시조부터 7세까지를 모시 

는 신당을 만들었으며, 매년 제향을 지낸다고 한다. 

탄천의 동방삭이 이야기와 달래 고개 이야기는 이 지역에 국한된 지역 

설화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지명이 

동일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애 의해 붙여져서 

이 지역의 이야기로 구전된 것으로 추정힐 수 있다. 

망경대 이야기는 과천에서 수집된 이야기이다. 과천 지역에서도 청계 

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더러 전하는 것이 많으니 어느 지역에 국한된 이 

야기로 분리하기도 어렵다. 

< 인물 이야기 >

@ 조견 

조견은 고려말의 중신으로 조준의 동생이다. 고려가 망하자 조견은 청 

계산으로 은거하였다. 조견과 이성계는 친구 간으로 조견은 장관, 이성계 

는 군사령관이었다. 

하루는 이성계가 방원과 함께 찾아갔다 방원이 문을 열어달라 하였으 

나 조견은 내다 보지도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문 

을 열지 않았다. 이성계가 아들인 방원을 옆으로 비키게 한 후 “자네 

친구 이성계일세, 문 좀 열게” 라고 하자 비로소 문을 열어 주었다. 문 

안으로 들어선 이성계가 조정에 나올 것을 권하였으나 조견은 묵묵부답 

으로 대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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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이 여막을 나온 이성계는 친구를 위하여 청계사 절 옆에 큰 

집을 지어주고, 여막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조견은 양주로 도망 

을 하고 말았다. 

조견은 청계산에 있으면서 매일 산위에 올라가 서울(개성)을 바라보 

며, 언제 다시 왕씨가 이씨를 물리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나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봉우리를 망경대라고 후세 사람들이 

불렀다. 

양주로 도망간 후 이방원이 기-만히 생각해 보니 조견을 그대로 두면 

불리하므로 사람을 시켜 죽여 버리게 하였다. 

조견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비석을 세 

우는데, 비문을 고려충신조모지묘(高麗많뚝趙某之輩)라고 쓰라고 하였다 

자식들이 생각해보니 고려충신이라고 쓰면 곧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므로 개국공신이라고 비문을 해 세웠다 그러나 그 얼마 후에 하늘 

에서 뇌성과 함께 벼락이 쳐서 비석의 허리가 부러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충신의 이야기는 이 지역에 대대로 전해 오면서 지역 주민의 자긍심에 

상딩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조상의 유언을 지키지 

않으니 그 징계가 온다는 내용으로 생사의 세계를 초월한 조상에 대한 

효기- 은연 중에 강조되어 있다. 

< 민간신앙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 >

한편으로 이 지역의 민간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 

@ 섬콕동느티나무 

심곡동에는 조선시대부터 있어온 고목이 있어 유적 중의 하나로 관리 

되고 있다. 이는 느티나무로 예전에는 단오절에 그네를 매어 타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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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어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도 했지만 언제부 

터인가 금기가 있다. 즉, 이 나무에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흉사가 생 

긴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심곡동우두물 

심곡동 361에 조선시대부터 있던 우물인 이 우두물은 아무리 퍼도 물 

이 마르지 않는다고 전한다. 

@ 사송동회화나무 

사송동 대 533-1에 있는 이 나무는 송현마을의 수호수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도 명절에는 음식을 놓아두고 간단한 의식을 한다. 

@ 고둥동산신각 

고등동 산 5 1에는 목조물 산신각이 있는데 기도하면 효험이 있는 산 

신도량으로 기도가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고둥동도당고개 

고등동 도당재 산고개는 옛날에 산신제당이 있던 고개라고 한다. 

@ 고둥동우물터 

경주 김씨네에서 이 우물 때문에 역적이 날까 두려워 덮어 버렸다고 한다. 

< 금기에 관한 이야기 >

금기에 관한 이이=기로는 다음 1편이 전힌다. 

고등동 절터 이야기이다. 

탑산골에 절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묘를 쓰려고 하였다. 지관이 

돌을 파지 밀-고 묘를 쓰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을 파냈더니 

돌 아래에 있던 금붕어가 죽어서 묘를 쓰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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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금기를 어겨 명당의 효험을 잃은 이야기다 이는 전국적 

인 분포를 보이는 이야기인데 명당에서 산 금붕어가 있다가 죽는다는 이 

야기는 독특한 형태이다. 

<박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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